
도료산업 환경벽“암초”
유럽, 환경규제 강화로 정체 … 수용성도료 관심

유럽의 도료산업이 엄격한 환경규제로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부분적으로 영국 자동차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도료산업도

함께 활성화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전

반적인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한 상황이다.

도료산업이 현재와 같은 침체에 빠진 것은 원료물질의

가격상승이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다

진보적인 기술의 개발·확산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도료기술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

는 자동차보수용 수용성도료의 실용화기술이 확산되면서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용성도료에 집중되는 깊은 관심은 미래에는 단순히 색

이나 내구성만이 아니라 사용과정의 편리성과 환경친화성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환경친화성의 문제는 유럽 전산업에 걸쳐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이미 독일, 네덜란드, 스칸디

나비아 등에서는 도료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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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의 도료수요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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